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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라는 주제어로 교육학술정보원의 공유자료와 포털사이트에서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빅데
이터로 정의하고, 수집된 자료의 빈도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연구 자료나
뉴스보다 포털사이트에서 수집된 자료가 더 많았으며, 코로나19 중 기독교 관련 뉴스 보도는 기독교 모임을 통한 바이
러스 확산에 대한 보도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촉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본질, 신앙인으로서의 실천, 그리고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독교
정신을 교양으로서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빅데이터,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신학, 기독교 세계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guiding the Christian worldview
in the post-COVID era, based on an academic and social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Text data were
collected from academic databases and portal sites using 'Christianity' as the keyword, which were then
defined as big data. The frequency and keyword analysis results were visualized to present key trends. 
The findings revealed that more data were gathered from portal sites than academic research or news
articles. During the COVID-19, news reports on Christianity focused heavily on virus transmission 
through Christian gatherings, contributing to public fear and anger. Additionally, many Christians, while
refraining from gathering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were reflecting on the direction of 
Christian faith during the unprecedented suspension of in-person worship. In this study, we emphasized
the need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essence of worship in the post-COVID era, the practices of 
believers, and the public role of Christianity. In particular, we derived the recommend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the Christian spirit as a form of gene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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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제10권 제5호, 202415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장종현 박사는 종교의 사

변화를 비판하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
다[1]. 이는 신학에 대한 학문적 탐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계에 머무르며 정체된 신학을 비
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학(學)'은 세속적
인 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된 탐욕적인 지식을 의미할 수 
있다. 장 박사는 이러한 학문적 신학의 한계를 넘어설 것
을 강조한다[2,3].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기존의 학문적 
신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정신적 세
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4]. 코로나19 팬
데믹 사태는 세속화된 일부 사변적 기독교의 문제들을 
더욱 부각시키며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였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초연결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리는 이를 통
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연속성을 꿈꾸었다. 그러
나 코로나19 팬데믹(이하 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우리
의 이러한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으로 정의하
고 있다[5,6].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누
군가는 10대에, 누군가는 20대, 30대, 40대, 직장인 혹
은 CEO로서 코로나19를 경험했고, 그 경험은 개개인의 
삶에 깊이 각인되었다. 코로나19의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영향으로 인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격변의 시대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5,6].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방식, 업무 방식, 인간관계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닌 세계관의 변화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위기와 격변의 시기는 변혁의 적
기이며,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한 인류에게는 기술과 이
성을 넘어 기독교 영성과 치유의 종교적 세계관적 전환
이 필요하다.

영성 회복과 기독교 본질, 관계 회복을 위한 ‘개혁주
의 생명신학’이라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 부흥 운동이 확
산되고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은 이미 살아 있으
나 생명력을 잃었던 일부 세속화된 기독교 정신에 ‘개혁
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7]. 죽어 있
던 개혁 신학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개혁
주의 생명신학’이라는 표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경종을 
울렸다. 새로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영적 생명뿐만 아

니라 지적 생명도 함께 불어넣기 위해 기독교 본질의 회
복을 촉구하며, 7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성경
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
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 운동이다. 둘째, 사변화된 신학
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학은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신학 회복 운동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
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됨을 추구하는 회개
와 용서 운동이다. 넷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 운
동이다. 다섯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
나님 나라 운동이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
상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나눔 운동이다. 일곱째,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을 가능하게 
함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생명신
학은 기독교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
도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며 거룩하게 타올랐다. 그 결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 교회의 연합 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8,9,10,11,12,13]. 

중세 가톨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
고, 성경(말씀)의 권위보다 교황과 전통의 권위를 우선시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 성경의 하
나님 말씀을 되찾을 것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
다. 복음이 전파된 지 백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
혜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단시간의 큰 부
흥을 이룬 ‘명(明)’에 반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복음
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암(暗)’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최초 복음이 전파되었던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이때, 장종현 목사의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다가오
는 종교개혁 1,000년을 향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개인 간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을 자제하던 시기, 일부 기
독교 집단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정부와 방역 당국과
의 갈등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유사 기독교 집단과 그 일
원들이었지만 일부 기독교 종파와 신도들도 포함되어 있
었다. 이러한 사태의 민낯은 미디어(방송 및 신문 등 아
날로그 정보소스)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으로 사용자간 정보교류
소스, 이하 SNS)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기독교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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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화시켰다. 기독교
에 대한 편견은 자극적인 소재로 과잉 확대 및 재생산되
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14,15,16,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용량 정보 확산은 스마트폰과 
SNS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2010년, 스마트폰과 태블
릿PC를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정보와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방
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론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빅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큰
(Big) 자료(Data)'를 의미하며, 라틴어 'dare(주다)'에서 
유래한 'dauum'에서 '주어진 것'을 뜻하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주어진 또는 인정된 사실(A fact given or granted)'
을 의미하게 되었다. ‘큰-거대한-방대하다’는 Big의 어
원은 13세기 힘센(powerful), 강한(strong)의 의미였으며 
점차로 ‘많은’의 의미로 변화되었고, 자료(DATA)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는 표상(representation)
을 뜻하여 빅데이터는 물리적 현상을 기록하는 인간 언
어로서 '강력한 자료'라는 의미를 가진다[18].

빅데이터는 초 단위로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
를 통해 정보의 '채굴(Mining)' 또는 '발굴'이라는 개념
이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는 금이나 
석유와 같은 산업자원으로 여겨지며, 5V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Volume(자료량)', 'Velocity(자료 처리 속
도)', 'Variety(자료의 다양성)', 'Value(가치)', 그리고 
'Veracity(정확성)'. 이들은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
요한 요소로, 자료 분석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학문
적 여정의 일환으로 여겨진다[18].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8]. 연구방법론의 세 측면(자료, 분석, 이론)에서, 빅데
이터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과 수집 모두를 포함
함은 물론 수치자료뿐만 아니라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며, 기존 표집 방식을 넘어 모집단 
전수조사를 표방하는 양적·질적 자료를 다룬다. 본 연구
에서는 기독교 관련 전문가, 일반인, 언론의 이해를 알아
보기 위해 '기독교' 주제어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포털사이트(www.naver.com), 그리고 언론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빅카인즈, www.bigkinds.or.kr)에서 '기독
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둘째,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마지막
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언론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을 
비교·분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정신이 어떻
게 형성되고 발전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이해: 국내 기
독교 학술연구의 현황을 연도별로 빈도 분석하고, 학술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어의 빈도 및 관계 양상을 분석
하여 시각화한다.

둘째,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이해: 지식 공
유 플랫폼에서 '기독교'를 주제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
로 주제어의 빈도 및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 시각화한다.

셋째, 코로나19 시기 언론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 비
교 이해: 언론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빅카인즈)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시기를 대상으로 '
기독교'를 주제로 한 자료의 빈도 및 관계 양상을 분석하
고 시각화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과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관점을 담지한 방대한 자료(빅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전문가와 일반인, 그
리고 언론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빅데이터
로 정의하고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2 데이터베이스 선정 및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는 기독교에 대한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일반인 관점에서 네
이버 포털사이트(www.naver.com), 언론 관점에서 빅
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
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뉴스 자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별도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독교'를 주제어로 검색, 검색된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선별, 선별된 자료의 
텍스트 데이터 추출, 데이터의 전처리 (불필요한 문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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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rticle 263 257 299 314 319 339 344 446 485 592 611 645 741 886 1046 990 1000 1018 1148 1188 1319 1377 1312 1519 1670 1821 1817 1917 1649 1655 1611 1637 1584
Thesis 207 244 267 236 290 336 343 389 368 383 603 573 781 874 973 830 670 982 997 962 1117 936 962 874 853 766 722 661 507 610 580 567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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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analysis of Christian academic research

거, 형태소 분석 등) 과정을 거쳤다. 자료수집 현황은 다
음의<Table 1>과 같다.

Academic reserch 
data

Search term data
(Knowledge in)

News
(Bigkinds)

Source

Title, author, 
abstract, keywords, 

publication date, 
publisher, etc.

Title, URL, 
question and 

answer content, 
author and date of 

writing, etc.

Title, text, media 
outlet, date, 

keywords, location, 
person, URL, etc.

Period 1990.1.1.~
2022.12.31

1990.1.1.~
2022.12.31

1990.1.1.~
2019.12.31
2020.1.1.~
2022.12.31

Case

54,835
(Academic 

research 33,819, 
Degree research 

21,016)

487,517 177,401 
(21,810) 

<Table 1> Methods of searching and collecting data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ython (V_3.11.1)과 R (V_4.2.2)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비정형 텍스트들은 교정 작업, 정제 작업, 
불필요한 데이터 제거 및 유목화 작업을 거쳐 연구 분석
에 적합한 데이터로 전처리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요 
핵심어(주제어)의 출현 빈도와 순위, 연결, 관계망(network 
word)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다음 주제어 빈도 
양상 분석으로 주제어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로 주제
어들의 빈도양상을 수치화 및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관계 양상 분석으로 주제어들의 군집 특성을 이
해할 수 있는 관계망 분석(keyword 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해 주제어들의 중심성(centrality), 밀도(density), 집

중성(centralization) 수치를 계산하여 관계망의 군집 
양상을 그래프(그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술 빅데이터 분석
3.1.1 기독교 학술연구의 빈도 분석
기독교 학술연구의 연도별 빈도 현황은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통해 기독교 연구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4년과 2011년에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2018년 이후에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00
년대 초반부터 이미 기독교 학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연구 활동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독교 연구의 오랜 역사적 흐름을 반영하며, 한국 사회
에서 기독교 연구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보여 준다.

3.1.2 기독교 학술연구 텍스트마이닝 시각화
기독교 학술연구의 텍스트 마이닝 시각화 결과는 

Figure 2와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기독교 학
술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학위 논문에서는 ‘기독교학술원’, ‘기독교교육’, ‘언론보
도기사’, ‘기독교대학’, ‘그리스도인’, ‘기독교문학’, ‘크리
스천투데이’, ‘한국교회사’, ‘기독교상담’, ‘일제강점기’, 
‘이단사이비’, ‘삼위일체론’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반면, 학술논문에서는 ’신학’, ‘교회’, ‘시대’, ‘한국’, 
‘하나님’, ‘한국교회’, ‘종교개혁’, ‘신학적’, ‘기독학술원’, 
‘기독교교육’, ‘영성’, ‘언론보도기사’, ‘역사’, ‘경험’ 등
의 주제어가 자주 등장하며, 학위 논문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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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isualization of keyword cluster analysis

[Fig. 4] Visualization of Christian network analysis in academic (thesis and article) research

특히, 학술논문과는 달리 학위 논문에서는 ‘한국기독
교장로회’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신학을 시작하는 연구
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Word cloud of thesis topics

[Fig. 3] Word cloud of article topics

Figure 4는 기독교 학술연구 관계망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어는 '관점'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문학, 이해, 고찰, 중심, 연구 등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점'과 이어진 한국, 
생명, 교회, 영향, 신학 등의 부분이다. 이를 통해 생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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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isualization of network clustering analysis

학이 한국 교회 및 신학에 새로운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
음을 해석할 수 있다.

3.2 포털사이트(지식in)
기독교 검색엔진(지식in)의 텍스트 마이닝 시각화 결

과는 Figure 5와 Figure 6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어 군
집 분석 결과, 기독교, 교회, 목사, 기독교인, 불교, 기독
의 6개 주제어로 군집화되었다.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 
개종, 결혼 등의 하위 주제어로 구성되었으며, 교회는 집
사, 참석, 교리 등의 하위 주제어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기독교와 함께 군집화된 불교로, 불교는 기독교
인의 개종 대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불교가 기독교
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6은 관계망 군집분석을 시각화한 결과이
다. 주제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기독교’, ‘교리’ 
등이 군집되었으며, 진화론은 ‘사탄의 학문’과, 동성애는 
‘죄악’과, 무신론자는 ‘지옥불’과 군집된 것을 알 수 있
다.

3.3 미디어 빅데이터(빅카인즈) 분석 
기독교 미디어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는 Figure 7과 

Figure 8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 ‘IM선교회’, ‘인터콥’, ‘CLF 월드
컨퍼런스’ 등의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기독교’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주제
어들이 많이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19년은 ‘하나님’, ‘이슬람’, ‘천주교’, ‘예수’, ‘불교’, 
‘동성애’ 등이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폭넓은 기사와 다양한 관심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 Media Word Cloud 2020-2022 

[Fig. 8] Media Word Cloud 1990-2019

기독교 미디어 빅데이터 관계망 분석 시각화는 
Figure 9과 Figure 10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워드클라우드와 유사하게 ‘코로나’, ‘인터
콥’ 등의 주제어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주제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중국, 북한 등 국가별 기독교 관련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
며, 이는 다양한 국가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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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isualization of Media Network Analysis 
2020-2022

[Fig. 10] Visualization of Media Network Analysis 
1990-2019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기독교’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학술자료, 포털사
이트(지식in), 그리고 뉴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텍스
트 마이닝 및 주제어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 포털사이트, 미디어 빅데이터 플랫폼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학술연구 자료와 뉴스 자료
에 비해 포털사이트 자료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시기의 
포털사이트(지식in) 자료에서는 기독교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신천지 및 특정 인물에 대한 질문이 대
부분이었으며, 그 질문의 빈도도 매우 낮았다. 반면, 같
은 시기의 미디어 빅데이터(빅카인즈)에서는 기독교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된 ‘IM선교회’, ‘인터콥’, ‘CLF’, ‘신천지’, ‘전광훈’ 등으
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타깃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의 상업적 
특성상 갈등을 프레임화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재생산하
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느끼는 
막연한 공포를 기독교와 교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euben(2021)의 연구에서 지적한 
미디어가 공포를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
환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5]. 이 연구는 인도의 타블리
기 자마트 사건에서도 미디어가 특정 종교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묘사하면서 그 집단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미디어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와 혐오를 증폭시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
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일반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교간 갈등을 심화시
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 위기를 공감하며 극복
하려고 노력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을 막기 위해 대면 활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다[16]. 또한, 대면 예배가 
전면 중단되었던 시기에 신앙 실천, 예배의 본질 정립, 
교회의 공적 역할 등 기독교 재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미디어를 제외한 학술자료 
및 검색어(지식in)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박진
우 연구(2021)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
진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비대면 예배에 어떻게 적응하
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비대면 예배가 기독교인들에
게 완전한 예배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된 
것은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는 자극적인 미디어 프레임을 벗어나 
기독교와 예배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중요한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검색어(지
식in) 빅데이터 네트워크 군집 분석 결과, 진화론은 사탄
의 학문, 무신론자는 지옥불, 동성애는 최악 등의 편견적
인 연결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
해 가지는 질문들 속에 편견이 내재 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박진우(2021)의 'COVID-19 이후의 
기독교 예배참여자의 비대면 예배 경험에 대한 연구'에
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만큼 신성한 예배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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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과 종교적 책
임감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16].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편견이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심도 있는 기독교 학술
연구 외에도 기초 교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대면 및 비
대면 강연과 자료 배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온라인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
으로 삼아 오프라인에서의 인식이나 활동을 포착하지 못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만을 분석
하여 이미지나 영상 등 다른 형태의 정보는 고려하지 못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더욱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계가 대중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룰 거친 대한민국 기독교는 
심층적인 종교 이해와 실천이라는 전문 영역, 그리고 대
중 참여와 기독교 소양 함양을 위한 이해를 제안하고 있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는 재개념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인, 연구자, 일반인 모두에게 
기독교 정신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
이 될 것이다.

니체는 "아, 신은 죽었다. 누가 신을 죽였는가?!"라고 
외쳤다. 이는 강력한 울림이 있는 말이다. 기독교를 안다
고 자처하는 지식이 신을 죽였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신
을 다시 살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둘 다 같은 '말'이지
만, 이는 인간의 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
르며 살아갈 때, 사변화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시 살아나고, 사변화된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 생동하게 
될 것이다. 생명신학은 신앙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불
씨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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